
2018 평창동계올림픽레거시(Legacy 유산) 창출프로젝트의일환으로강원도와강원일

보사,동부지방산림청,강원랜드가공동으로 올림픽트레킹로드를조성하고국내외알리기

에나서고있다.정부기관과지자체,지역언론,지역기업이협업으로진행하는이프로젝트는

강원도내조성된명품하늘숲길과올림픽아리바우길 395.7㎞, 대관령국민행복숲 3,000ha를

스토리텔링하는대장정이다.올림픽트레킹로드중겨울산행코스3선을선정해소개한다.

올림픽트레킹로드 겨울산행코스3選

강원

대관령국민행복숲선자령순환등산로

완만한경사 정상풍차장관

동해바다한눈에…칼바람주의

대관령옛길 올림픽아리바우길

양떼목장담장길따라

신사임당 율곡처럼고개넘기

명품하늘숲길

석탄나르던곳눈썰매타고씽씽

도롱이연못 이국적풍경

◇선자령순환등산로(대관령국민행복숲)

선자령에오르는길은그리급하지않은경사때문에

비교적편안한겨울산행을즐길수있는곳이다. 올림

픽 아리바우길과 대관령국민행복숲 그리고 강릉시

가조성한 바우길 에모두걸쳐있을만큼널리알려

져있어인기코스다.

특히정상부근에서만나게되는풍차(풍력발전기)

길은순백의겨울풍경과한데어우러져장관을만들어

낸다.고랭지배추밭과합(合)을맞추고있는강릉 안

반덕이 , 태백매봉산 바람의언덕 의풍차와는느낌

이다르다.

선자령에오르기위해서는하늘목장을통과하거나,

영동고속도로다리아래에있는초막골등산로를들머

리로정하는등여러방법이있지만옛대관령휴게소

(대관령마을휴게소)를 출발지점으로 하는 것이 여러

모로편리하다.

승용차수십대는넉넉히세우고도남을만큼의광장

같이넓은주차장이있어산행친구들과의만남의장소

로 제격이다. 일단 대관령국사성황당이라는 표지석

이있는선자령등산로입구로올라서면틀림없다.

아스팔트길을타고걷다보면몇개의갈림길이나오

는데 대관령국사성황당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재궁골

삼거리를지나계곡길로들어서게된다. 이곳은일정

한경사가이어지기때문에되도록하산길로택하는게

좋다. 등산로의오른쪽길로계속걷다보면강릉시와

동해바다가한눈에보이는전망대가나오고이내바람

방향으로허리가굽어진나무들도만나게된다. 정상

에다왔다는신호다.

정상부근에서백패킹을하는등산객이많지만이곳

은칼바람으로유명하기때문에준비를철저히해야한

다.하산할때는등산로왼쪽길을통해옛대관령휴게

소로내려오면된다.

◇대관령옛길(올림픽아리바우길)

대관령옛길의코스도역시옛대관령휴게소에서시

작된다.

대관령옛길은신사임당이어린율곡의손을잡고서

울에서고향강릉으로향할때넘었고, 강원도관찰사

를지낸송강정철이이길을지나며 관동별곡을지은

것으로도유명하다.

또청운의꿈을품은선비들이과거시험을보러한양

을가기위해넘기도하고, 강릉의특산물을보부상들

이지고오르기도했던고갯길이다. 선조들의 희로애

락이녹아있고수백년생활의흔적이그대로남아있

는타임머신같은 역사의길이라고할수있겠다.

그래서대관령옛길은문화재(명승제74호)로지정

돼있기도하다.

선자령을 오르는 길은 같지만 선자령코스와는 달리

인근양떼목장담장길을타고오르는길을택하야한다.

영웅의숲을스치고, 대관령국사성황당을지나쳐

경강로(옛영동고속도로) 길건너반정(半程)에도착

해야코스의3분의1정도온것이다.여기서노란임도

차단기넘어우측길로가면 금강소나무숲길이나오

고, 왼편의나무계단을타고내려가면그대로대관령

옛길이이어진다.

중력에몸을맡기기만하면되니힘이그렇게많이

들지는않는다. 무엇보다길이재밌다. 본격적으로길

을나선지얼마안돼물소리시원한계곡이나오고이

내주막터도만나게된다. 한숨을돌리고길을떠나면

또얼마안가서이코스에서유명한우주선화장실에도

착한다.

화장실에서조금더가면갈림길이나오는데여기서

오른쪽으로가면대관령박물관을날머리로하는 대관

령옛길2코스로접어든다. 물론그대로길을타고가

면 보광리 자동차마을(대관령 옛길 1코스)에서 걷기

를매조지할수있다.

◇운탄고도(運炭高道명품하늘숲길)

재미있는 겨울산행을 원한다면 단연 운탄고도(運

炭高道) 를추천한다.계절을막론하고국내최고의트

레킹코스로각광을받는곳이다.

해발고도가 평균 1,100m에 이르는 운탄고도는 말

그대로 석탄(炭)을 나르던(運) 높은(高) 길(道) 이

라는뜻을갖고있다. 1960년에서1980년대까지만항

재에서함백역까지석탄을나르기위해만들어진길인

데아직도길여기저기가거뭇거뭇하다.

명품하늘숲길의 하늘마중코스와 자작나무코스에

해당한다. 보통은정선군사북읍에있는 화절령에서

차량을이용해서갈수있는가장높은고개 만항재에

이르는코스인데화절령보다는만항재를들머리로결

정하는것이주차문제등에서훨씬편리하다.

겨울철에는보통만항재에서하이원CC로이어지는

짧은코스를타는경우도많다.

재미있는것은겨울철만항재에서운탄고도를타기

위해모이는사람들은대부분눈썰매하나씩은짊어지

고오는경우가많다. 내리막이심심치않게등장하기

때문에힘하나안들이고눈썰매를타고내려가는재미

가또쏠쏠하다.

이코스도백패킹이유명한데텐트를칠수있는공

터에우뚝(?) 솟아있는 왕따잣나무가재밌는이름

과함께이정표역할을톡톡하게한다.

하이원CC를지나치면화절령에다다르는끄트머리

에는유명한 도롱이연못이있다.탄광의지하갱도가

무너져내린곳에물이차오르면서생겨난둥근연못인

데연못을둘러싼나무가이국적인풍경을만들어내사

진촬영포인트로도각광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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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팔도유람은한국지방신문협회9개회원사가

공동취재 보도합니다.

▲대관령능선과목장그리고동해바다를한눈에볼수있는선

자령순환등산로구간은겨울철이면많은등반객이줄지어트레

킹을즐기는곳으로유명하다.

▶썰매를타며운탄고도를즐기기위해서는만항재를들머리로

해야한다. 만항재는겨울철만되면천상의화원이라고불리는

야생화단지가온통흰눈의향연으로절경을선사한다.

왜걷냐건

雪來기때문이지요


